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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빅데이터의 구성요소(Volume, Variety, Velocity, Complexity)가 가지는 속성을 

정의하여 상황인식에 관한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가 가지는 속성과 상황인식 간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시각화가 상황인식을 

통한 의사결정간의 인과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과를 대상으로 설문 332부를 수집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12부를 제외함으로써 32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빅데이터가 가지는 

속성 중 누적성, 확장성, 유연성, 실시간성, 분석성, 융합성은 재난관리 담당자의 상황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다양성과 비정형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재난관리 담당자의 

상황인식은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시각화는 상황인식과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assess the relationship Big Data attributes and disaster response process. 

The hypothesis are designed to form decision making between situation awareness and 

disaster response by defining major attribute of Big Data(Volume, Variety, Velocity, 

Complexity). It is proved whether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in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y visualizing Big Data.

To test the hypotheses, it was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civil servants in charge 

of disaster-related government employees, and collected 320 data(without 12 undependable 

responses). 

The research findings are suggested the attributes of accumulation, expandability, 

flexibility, real-time, analytical, combination of Big Data have a strong effect on disaster 

manager’s situation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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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 스마트 기기의 보급 

그리고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이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데이터가 생성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IDC(2011)조사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어 누적된 데이터의 양은 약 

1.9제타바이트(1조 8천억 기가바이트)로 2020

년에는 약 50배가 증가한 35.2제타바이트에 이

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3]. 빅데이터는 단순

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상 현상을 감지할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빅데

이터는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 복지, 재난 

등 공공분야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57]. 현재 선진국에 비해 우리 정부는 다른 어

떤 민간기업보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

나,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은 낮

다[4]. 특히, 공공분야 중 재난관리 분야는 ｢범

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많은 데

이터를 연계하여 수집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활용도는 낮다[10]. 데이터 또는 정보는 주체들

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사용됨으

로써 그 의미가 있다[58].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인간의 인지상태를 상황인식(SA, Situation 

Awareness)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객관화된 

사실 또는 기계로부터 제공된 데이터에 의존한

다[16]. 특히 상황인식은 외부 환경변화에 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항공 조종, 발전소, 

자동차 공학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18], 재난관리는 그 어느 분야보다 담당자의 상

황인식이 중요하며, 상황인식의 부족이나 실패

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재난사례가 임진강 황강댐 방류사건(2009년)

으로 정보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자가 재난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현재, 많은 학술연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

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의 이상 현상을 인지하

여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음이 입증됨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

다[59, 96]. 빅데이터의 가치가 의사결정에 인

정되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시각화(Visualization)가 강조되고 있다[9]. 시

각화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으로, 인간의 인지확장을 목적으로서 의사결

정을 보조하는데 사용된다[89]. 데이터가 가

지는 대량의 복잡하고 추상적인 속성은 시각

화의 대상이 되는 이유로, 보다 빠르고 정확

한 의사결정을 위해 시각화가 중요한 것이다

[20, 60]. 이와 같이, 빅데이터가 가지는 속성

은 빠른 상황인식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시각화는 이들 

사이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조

직인 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구의 재난

관리과를 대상으로 (1) 상황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영향 요인 중 빅데이터가 가지는 속

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2) 담당자의 상황인식

이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3) 인간의 인

지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빠른 상황인식을 통

한 의사결정에 지원하는 시각화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필요성과 역할

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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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Definition

McKinsey[63]
∘Data sets creates meaning whose size is beyond the ability of typical database 

software tools to capture, store, manage.

TDWI[88]
∘Application of advanced analytic techniques to very large, diverse data sets 

that often include varied data types and streaming data

IDC[33]

∘Technologies as a new generation of technologies and architectures, designed 

to economically extract value from very large volumes of a wide variety of 

data by enabling high-velocity capture

Lee[57]
∘Measured in tera-bytes and above, that are too large and complex to be used 

effectively on conventional systems

<Table 1> Big Data Definition

2. 기존문헌 연구

2.1 빅데이터(Big Data)에 관한 연구

빅데이터(Big Data)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

라 천문․항공․우주, 인간게놈 정보 등 특수 

분야에  한정되어 사용해 오던 단어가 IT의 발

달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41]. Mckinsey 

(2011)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없는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페타(Peta 

：10
15
)바이트, 엑사(Exa：10

18
)바이트, 제타(Zeta 

：10
21
)바이트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 집합을 빅데

이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63], IDC(2011)는 빅

데이터를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기 위하여 수집, 분석을 지원하

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로 정의

하고 있다[33]. <Table 1>과 같이, 빅데이터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합의

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빅

데이터란 IT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기존의 저장방

식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

로서 관련 기술, 플랫폼, 분석기법까지 포괄하

는 용어로 확대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구성요소는 공통적으로 3V(규모 

Volume, 다양성 Variety, 속도 Velocity)로 설명

되며, 최근 활용의 측면으로 강조되면서 복잡성

(Complexity), 변동성(Variability), 가치(Value) 

등이 추가되고 있다. TDWI(2011)의 ｢Big Data 

Analytic Report｣ 보고서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3V로써 단지 크기가 방대하기 보다는 그 종류와 

형식이 다양하고, 데이터의 생성과 소비가 빨라 

기존 처리 방식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데이터로 

설명하고 있다[88]. 그리고 Gartner(2011)는 3V

구성요소에 복잡성을 추가함으로써 4개의 구성

요소가 충족될수록 빅데이터에 적합하다고 설

명하고 있으며[23], James(2011)는 3V에 데이터

의 형태가 점차 증가하는 변동성을 추가하였다. 

변동성은 단순히 형식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관

리되는 시점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37]. 그 밖에 일본의 NRI(2012)연구소에서는 

Gartner(2011)의 3V를 협의적 의미로 정의하고, 

광의적인 의미로써 인재(조직), 데이터 처리․

축적․분석 기술, 데이터(비정형, 구조화 데이

터)까지 포함하여 빅데이터의 구성요소를 설명

하고 있다[82]. 

이와 같이, 빅데이터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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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규모가 방대하고 종류가 다양하

며, 이러한 데이터가 융합되어 복잡하고, 속도가 실시

간으로 처리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42].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에 나타난 빅데이터의 구성요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재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가 가지는 속성을 고찰하였다.

2.1.1 규모(Volume)

규모(Velocity)는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용량, 

크기, 볼륨, 양을 말하는 것으로 IDC(2011)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생성되어 누

적된 데이터의 양이 1.9제타바이트(1조 8천억 

기가바이트)를 넘었고 2020년에는 약 50배 증

가한 35.2제타바이트로 예측하고 있다[33]. 기

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를 처리하

기 위한 기술이 빅데이터에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 증가는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가지는 대용량의 규모적인 측면은 데이터의 

발생량, 증가량, 누적량 등과 같은 물리적인 크

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계된 외부 데이

터까지 포함한다. 빅데이터는 기업 내부에 축

적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의 확장

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55]. 이와 같이, 빅데이터는 매일 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

적되고, 외부 데이터의 중요성이 확장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모가 가지는 속성으로 

“누적성”과 “확장성”을 도출하였다.

2.1.2 다양성(Variety)

다양성(Variety)은 데이터의 종류와 형태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빅데이터는 기업 

내부에서 생성된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생성된 소셜데이터,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센싱데이터, 각종 로그 데

이터 등 다양한 소스(매체, 주체)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가 90% 이상을 차지한다[34]. 그

리고 빅데이터는 이러한 다양한 소스로 부터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

의 유연성이 높다[23].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처

리는 정보 기술의 유연성으로 나타나는데, 유연

성이 높은 비즈니스인텔리전스시스템(BI)은 사

용자로 하여금 인지된 유용성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31],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의 핵심역량이 된다[74].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인터넷에 존재하는 언론 보도, 민원 등 다양한 

소스로 부터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사전에 재난 전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의 유연

성을 강조하고 있다[11]. 이와 같이, 빅데이터가 

가지는 다양성은 처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한 소스로 부터 수집되며, 그 형태가 

구조화 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소스로 부터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성의 속성으로 수집되는 소스(매체, 주체)

의 “다양성”, 구조(형태)의 “비정형성”, 그리고 

처리 기술의 “유연성”을 도출하였다. 

2.1.3 속도(Velocity)

속도(Velocity)는 정보 또는 데이터의 처리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

공․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간의 관점에

서 논의한다[64]. 데이터와 관련한 시간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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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으로는 신속성, 적시성, 최신성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원천이라 하여 시간기반경쟁이론과 함께 발전

하였다[7]. 빅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가 끊임

없이 생성되고,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활용

하는 것을 추구한다[23]. 이와 같이, 실시간성 

데이터가 축적되고, 처리, 활용되는 속도는 

과거와 구별하는 특징 중의 하나로, 빅데이터

의 속도는 수집되고 처리되는 데이터의 입력

과 출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시간차원에서 실

시간을 의미한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속도

의 속성으로 “실시간성”을 도출하였다. 

2.1.4 복잡성(Complexity)

복잡성(Complexity)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 Gartner(2011)는 데이터 처리의 복잡성이 

기존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가지는 차이점이라

고 설명한다[23, 46]. 데이터 처리의 복잡성은 

타 분야의 이 기종 데이터 간의 융합을 의미하

는 것으로 빅데이터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 융합과정을 통한 분

석이 필요하다[40, 56]. 현재 기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BI(Business Intelli-

gence)는 빅데이터로 분석기능이 강화된 BA 

(Business Analytics)로 진화되고 있다[13]. 이

와 같이, 빅데이터가 가지는 처리의 복잡성은 

다른 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하여 더 많은 의미

를 분석해 내는 과정으로 본 연구는 복잡성의 

속성으로 “융합성”과 “분석성”을 도출하였다.

2.2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재난관리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후

(Pre․Post-Disaster Management)로 구분하

며, 이를 다시 시계열적으로 예방(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

(Recovery)의 4단계로 구분한다[30, 72, 75]. 단

계별 주요 업무는 <Table 2>와 같다[79]. 

Level Description

Mitigation

Planing and Developing in 

guidelines

Establish of safety standards 

Disaster Risk areas and facilities 

management

Preparedness

Education and Training

Disaster resource allocation 

Regional Safety Assesment

Disaster areas 

Response 

Disaster Warring

Emergency Alert 

Prevention Planing

Actives of Emergency Response 

Recovery
Recovery assistance

Recovery Planing

<Table 2> The Main Tasks Step-by-Step 

Disaster Management

<Table 2>과 같이, 재난대응 활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사전에 재난의 위험을 인지하

였을 때, 예․경보 발령, 상황전파, 대책 수립,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난관리 단

계별 업무의 모든 활동은 재난관리 담당자의 

의사결정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재난대응 

단계의 “예․경보발령”은 재난이 발생될 가능

성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주민의 대피를 유도

하는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은 재난대

응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68, 70, 79]. 

의사결정(Decision-Making)은 문제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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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둘 이상의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85], 과업-정보기술 

적합성 이론에 따르면, 기술이 가지는 속성은 

수행하는 과업과 적합할 때 사용자의 의사결

정에 도움을 주어 성과가 향상된다[27].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의 의사결정 성과를 향상시킨다

[1]. 의사결정의 성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절차적 관점에서는 합리성(Rationality), 사용

자 관점에서는 수용성(Acceptance)과 만족성

(Satisfaction), 시간관점에서는 적시성(Timing), 

신속성(Rapidity) 등으로 설명된다[14, 67, 91]. 

현대와 같이 변화에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

의 의사결정은 시간관점에서 신속성이 중요

시 되며, 신속한 의사결정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 시간은 경영부문 뿐만 아니라 행정

부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천재지변, 

우발적인 전쟁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서의 의사결정은 무엇보다 시간의 신속성

(Rapidity)이 중요하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1, 12].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 발생 할지 모르는 재난관리 업무의 

필수요소는 시간 민감성(Time-sensitive)이

다[68]. 특히, 재난관리 중 대응단계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위험의 이상 현상이 감지되었을 

때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49, 79].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대응 활

동의 의사결정을 시간의 신속성 측면에 초점

을 맞추고 “빅데이터가 가지는 속성과 상황

인식”, “상황인식과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

정” 간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

적으로 검증하였다.

2.3 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상황인식(SA, Situation Awareness)은 인

간의 인지활동과 관련된 영역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전 전 외부 환경에 대한 상황을 적절하

게 인식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의 환경적 요

소를 인지하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며, 가까

운 미래대한 상태를 예측한다[18, 86]. 상황인

식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델은 정보처리 이

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Endsley(1995)의 3단계 

모델이다. Endsley(1995)은 사건에 대한 인지

로부터 의사결정, 실행하는 과정으로 의사결

정 이전의 인지 단계를 상황인식이라 하고, 이

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정보처리의 3단

계로 구분한다. 1단계 인지(Perception)는 주

변 환경 요소에 대한 상태를 지각하고, 2단계 

이해(Comprehension)는 1단계에서 인지된 정

보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며, 3단계는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측

(Prediction)한다[18].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하

여 전개되는 인간의 내적과정인 상황인식은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한 업무 수행이 필요한 항공 조종, 발전소 

가동(대형시스템 운전), 자동차 공학 등의 분

야에서 연구되었다[17, 18]. 재난관리는 그 어

느 분야보다 담당자의 상황인식이 중요한 분

야이다. 상황인식은 의사결정을 위한 전 단계 

과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지할 수 있다. 

대부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

고, 이해하기 위하여 종합함으로써 의사결정

을 내리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성공적인 의

사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인식이 필요하

며, 부적절한 상황인식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73].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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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상황인식을 빅데이터가 가지는 속성과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 간에 매개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재난관리 분야에서 상황인식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2.4 시각화에 관한 연구

시각화(Visualization)는 대량의 데이터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활동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고 

직관 능력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제

공한다[36, 44, 61, 83]. IT분야와 디자인 분야

에서 모두 사용되는 “시각화”는 인간의 인지

를 확장시키기 위해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화

시키는 시각적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95].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시

각화는 그래픽을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정된 공간에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의사결

정을 지원한다[89]. Card et al.(2000)에 의하

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시각화

를 사용한다는 것이다[8]. 즉, 시각화는 데이

터를 인간이 보기 쉬운 형태로 보여주고, 이

를 통하여 통찰력을 가지며 데이터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45]. 

의사결정 이전의 활동을 인식, 인지라고 

하는데, 인간은 전체 감각 중에 80% 이상을 

시각에 의존한다[26]. 시각화에 의한 인간의 

인지과정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시각

화를 통해 데이터를 조직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생성한다[87]. 즉, 시각화는 데이

터의 조직화 과정을 통하여 인간에 기억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추론을 용이하게 하여 인

지를 확장시킨다. 그리고 데이터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생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

원하는 것이다[84]. 

지난 수십여 년 간의 컴퓨팅 기술은 시각화

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첫째, 컴퓨터나 영상 

매체뿐 아니라 각종 인쇄물, 공간 및 환경 등

과 같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매체로 

확장시켰다. 둘째, 웹 등장 이후 복잡한 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인간과 컴

퓨터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에 따라서 인터

액티브 미디어를 다루기 위한 사용자의 조작

과 관련된 요소를 시각화에 포함시켰다. 마지

막으로 그래픽적 요소를 포함한 시각적 표현 

이외에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다른 감각으

로 시각화의 범위로 확대시켰다[81]. 이와 같

이, 시각화는 데이터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으로, 형태가 그래

픽, 문자 등의 시각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 음성, 청각, 촉각 등의 다른 표현이 포

함되기도 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가 가지는 속

성”과 재난관리 담당자의 “상황인식”, 그리고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 간에 관계를 밝

히는데 있다. 그리고 “시각화”가 상황인식을 

통한 의사결정 간의 인과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빅데이터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위험 징후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빠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재난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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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에서 담당자의 상황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

며, 빠른 상황인식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에 나타난 빅데이터의 구성요소에 대한 

속성을 독립변수로, 상황인식을 매개변수, 재

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을 종속변수, 시각화

를 조절변수로 하여 <Figure 1>과 같이 연

구모형을 수립하였다.

3.1.1 빅데이터(Big Data) 속성과 상황인식 

간의 관계

첫째, 급변하는 환경에서 신속한 상황인식을 

통한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기업의 내․

외부에 축적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9].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도 중요하다[21, 76]. 

의사결정시 데이터를 폭 넓게 그리고 깊이 있

게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수준 높은 결론을 얻

을 수 있다[77]. 상황인식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

는 의사결정 전 단계로써 방대한 양의 데이터

를 통하여 판단근거를 마련하는데[71], 데이터

의 규모가 클수록 상황인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상황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가 가지는 규모의 

속성인 “누적성”과 “확장성”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데이터의 누적되는 속성은 재난

관리 담당자의 상황인식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데이터의 확장되는 속성은 재난

관리 담당자의 상황인식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여러 종류의 데이터는 정확도를 향상

시켜 오류에 대한 위험을 축소시키는데[6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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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의 계기판, 상황실의 상황판(대쉬보드) 등

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항공분야에서는 

조종사의 상황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치, 지

형, 고도, 온도, 바람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

집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상황을 인지시키고, 

이를 종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73]. 빅데이터가 가지는 다양성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한 이상 현상을 발견하거나 사건

의 징후를 파악하게 한다[42]. 따라서 본 연

구는 빅데이터가 가지는 다양성의 속성인 

“다양성”과 “비정형성”, “유연성”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3]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는 재난관리 

담당자의 상황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데이터의 비정형성은 재난관리 

담당자의 상황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데이터 처리 능력의 유연한 정도

(유연성)는 재난관리 담당자의 

상황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담당자의 빠르고 정확한 상황인식은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빅데이터가 

가지는 속도는 상황 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즉, 실시간으로 생성되

는 데이터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담당자에게 

빠른 상황인식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가 가

지는 속도의 속성인 “실시간성”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6]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면(실

시간성) 재난관리 담당자의 상

황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넷째,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장 민감한 문

제 중의 하나는 유용한 데이터를 어떻게 종

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93]. 일반적으로 

다양한 소스(원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의사결정자가 올바른 결정을 위하여 종합되

어야 한다. 종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융합

과 분석과정이 필요하며, 종합되지 않은 데이

터는 담당자의 정보처리 과정을 요구하기 때

문에 빠르게 상황을 인식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복잡성(Complexity)은 의사결정 이전의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담당자

의 상황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는 빅데이터가 가지는 복잡

의 속성인 “분석성”과 “융합성”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7] 데이터 분석 정도(분석성)는 재

난관리 담당자의 상황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8] 데이터 융합 정도(융합성)는 재

난관리 담당자의 상황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상황인식과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 

간에 관계

상황인식은 업무 담당자의 행위를 설명하

기 위한 개념으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높은 수행도를 가질 확률을 증가시킨

다[51, 53].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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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위험을 인지하였을 담당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의사결정

을 수행한다. 즉, 재난관리에 있어 모든 활동

은 담당자의 의사결정으로 나타나며[70], 빠

른 상황인식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상황인

식은 재난과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의사결

정을 위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신속성이 

요구된다[5]. 적절하지 못한 상황인식은 의사

결정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

에 좋은 의사결정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인식이 필요

하다[73]. 즉,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행되

는 상황인식은 재난대응 활동의 신속한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는 매개변수 “상황인식”과 종속변수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의 영향력에 대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재난관리 담당자의 상황인식은 재난

대응 활동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시각화의 조절효과

상황인식은 인간의 인지활동과 관련된 영

역으로써, 시각화는 이러한 인간의 인지 확

장을 목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정된 

공간에 표현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수단

이 된다[43, 61]. 예를 들어, 금융 투자자들은 

변동되는 데이터로부터 증권시장의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시각화를 

활용하고 있다[95]. 이와 같이 외부환경 변화

에 민감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시각화는 인

간의 인지활동과 관련된 영영으로써 상황인

식에 영향을 주고, 의사결정을 더 빠르고 정

확하게 하려는 도구로 사용된다[89].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화를 상황인식과 재난대응 활

동의 의사결정 간에 인과관계를 조절하는 변

수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시각화는 재난관리 담당자 상황인

식과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변수의 정의와 측정항목 설계 

3.2.1 빅데이터(Big Data) 속성

현재 빅데이터가 가지는 성과, 기술적 특

성 등을 측정한 실증 연구는 없다. 대부분 사

례 중심의 학술연구로 그 가치가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가 

가지는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보

시스템, 정보기술 등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

여 사용되었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첫째, 빅데이터의 규모는 축적된 물리적인 크

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

어 그 영역이 확장되는 누적성과 확장성의 속성

을 가진다. 누적성(Accumulation)은 데이터가 

매일매일 적재되어 쌓이는 정도로써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측정항목을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확장성(Expandability)은 외

부 데이터로 폭넓게 무한히 확장되는 정도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요인으로 사용된 측정

항목과 데이터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내용 차원

에 범위성 등을 측정항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둘째, 빅데이터의 다양성은 데이터 소스의 종

류가 증가하고,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형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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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짐에 따라서 처리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다양

성, 비정형성, 유연성의 속성을 가진다. 다양성

은 수집되는 데이터 소스의 채널, 주체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정도로 Brien(1991)의 형태차원의 

매체성과 Mcewen et al.(2002)과 Basher 

(2006)에 수단의 다양성, Gallagher(1974)의 측

정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6, 7, 22, 62]. 비

정형성(unstructured)은 고정된 필드에 저장 되

어 있지 않은 형태로써 Hearst (2005)의 비정형 

데이터 특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9]. 유연

성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지원정도로 다양한 질의의 처리,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 지원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빅데이터 속도의 증가는 실시간성 데

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시간차원에 실시간성의 속성

을 가진다. 실시간성(Real-Time)은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빠르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정

도로 시간 민감성, 민첩성 등의 항목을 사용하

였다. 

넷째, 빅데이터의 복잡성 증가는 이기종간

의 데이터, 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융합성과 

분석성의 속성을 가진다. 융합성(Integration)

은 상황별 복잡하게 결합되는 정도로 데이터 

간 상호작용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분석성(Analysis)은 데이터 분석을 지

원하는 정도로써 예측, 통계 등과 같이 의사

결정에 필요한 분석 도구가 지원되는지 여부

를 측정하였다.

3.2.2 상황인식

상황인식은 인간의 인지활동과 관련된 영역

으로 재난관리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재난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상황인식의 측정은 질문에 의한 방법, 척도에 

의한 방법, 성과기반에 의한 3가지 범주로 구분

하며, 항공 조종사와 관제사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SART(Situational Awareness Rating 

Technique)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18]. 하

지만 대부분 시뮬레이션을 통한 측정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Goh and Wiegmann(2002)가 의

사결정 단계별로 상황인식 요소를 측정한 항목

과 Michael and Robert(2000)의 설문항목을 사

용하였다[25, 66].

3.2.3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은 재난이 발생

하거나 발생하기 전․후 담당자의 업무활동

에 필요한 과정으로 김양수(2005), 심형섭 등

(2010), 황은하와 정덕훈(2011)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업무의 처리 속도, 처리 시간의 단

축, 빠른 문제 해결 시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32, 49, 79].

3.2.4 시각화

본 연구에서는 과거 그래픽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던 시각화의 범위를 다양한 매체, 감각

으로 확장시킨 신희숙 등(2013)의 정의를 바

탕으로 ISO 9240-11시각화 요소의 효용성 평

가 기준과 김태홍 등(2011)의 측정항목을 수

정하여 개발하였다[35, 48, 81]. 

본 연구에서는 <Table 3>과 같이, 4개의 

범주(독립, 매개, 종속, 조절)의 51문항과 응

답자의 기본사항 5문항으로, 총 56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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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perationalization Items Reference

Volume

Accumulation
(AC)

Data is loaded 

① Accumulated data for a long time
② Loaded data in continuity 
③ Accumulated data in over time
④ Accumulated data 

[39, 47] 

Expandability
(EX)

Data is expanded 

① Wide range of data
② Expand the range of data
③ External data 
④ Broad data

[2, 7, 28]

Variety

Variety(VA) Variety of data types

① Created from a variety of subjects
② Collected from multiple channels
③ Collected from a variety of media 
④ Collected from a variety of paths 
⑤ Collected from a variety of sources

[6, 7, 22, 
62]

Unstructured
(UN)

Data is unstructured

① An abstract concept
② Not structured
③ Combinations of many elements
④ Various interpretations

[29]

Flexibility
(FL)

Flexible data 
processing

① Unstructured data processing
② Compatibility 
③ Heterogeneous processing
④ New requirements process
⑤ variety of processing

[24, 92, 94]

Velocity
Real-time

(RT)
Immediate response

① An Immediate response
② Real-Time Processing
③ Fast response
④ Do not delay

[78, 68]

Complexi
ty

 Analytical
(AN)

Used to analyze data 
① Data analysis
② Data processing
③ Data Analysis Model

[90]

Combination
(CO)

Combining complex 
data

① Integrated data
② Used with the data
③ Connected data
④ Interactive data
⑤ Combined data

[24, 94]

Situation awareness(SA) Feeling of the risk

① Understanding risk 
② Find risk
③ Detection risk
④ Sense a risk 
⑤ Sensitive feeling a risk
⑥ Risk recognition

[25, 66]

Disaster Response 
Decision-Making

(DRDM)

Rapidity of disaster 
response

① Faster processing speed
② Reduce processing times
③ Faster Processing
④ Faster problem solving
⑤ Reduction Procedures

[32, 49, 79]

Visualization(VI)
Data is easily 
understood

① Non-contradiction 
② Intuitively Understanding 
③ Easily recognized
④ Very clearly
⑤ Be comparable 
⑥ Confirm a structure

[35, 48, 52, 
97] 

Information of respondents Affiliation, Work position, Work experience, Work responsibility, Age

<Table 3> Operationalization and Measure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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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Number Ratio(%)

Affiliatio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5 7.8%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2 6.9%

Local in Disaster-related Agency 192 60.0%

Disaster-related Agency 72 22.5%

Disaster-related Institute 9 2.8%

Work 

position

Level 9 47 14.7%

Level 7 102 31.9%

Level 6 87 27.2%

Level 5 73 22.8%

 over Level 4 2 0.6%

Work 

experience

(in years)

< 1 19 5.9%

 1∼2 67 20.9%

 2∼5 91 28.4%

 5∼10 112 35.0%

 > 10 31 9.8%

Work

responsibility

Planing of Law, Guidelines 25 7.8%

Management of Emergency 187 58.4%

 Education and Training 2 0.6%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 58 18.1%

 Planing of Recovery 27 8.4%

Etc 21 6.7%

Age

 10～19 32 10.0%

 20～29 85 26.6%

 30～39 105 32.8%

 40～49 98 30.6%

 over 50 0 0.0%

Total(Sample size N = 320) 320 100%

<Table 4> Sample Populations

4. 연구 결과

4.1 자료수집 및 표본분석

재난관리 주요기관인 안전행정부, 소방방재

청,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과를 대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였으며, 상황인식은 재난상황실 담

당자에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황관리자

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332개를 

수집하여 불성실한 응답 설문지 12개를 제외함

으로써 320개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은 Lisrel 8.72를 활용하며, 통계자료의 해석은 

Koufteros and Marcoulides(2006)의 논문과 배

병렬(2002)의 저서를 참고하였다[3, 50].

본 연구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지자체 재난관

리 담당자가 60.0%, 직급 5∼7급은 81.9%, 업무 

수행기간은 1년 이상이 94.0%, 담당업무는 상

황관리가 58.4%로 대부분 재난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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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Variables Items R² loading Results Dimensions Variables Items R² loading Results

Volume

Accumul-

ation

(AC)

accum1 0.60 0.78

Complexity

Analy-

tical

(AN)

analy1 0.77 0.88
accum2 0.62 0.79

analy2 0.59 0.77
accum3 0.45 0.67 Deleted

analy3 0.84 0.92accum4 0.66 0.81

Expand-

ability

(EX)

expand1 0.19 0.44 Deleted

Combi-

nation

(CO)

com1 0.62 0.78

expand2 0.61 0.78 com2 0.35 0.59 Deleted

expand3 0.75 0.87 com3 0.65 0.80

expand4 0.55 0.74 com4 0.60 0.77

Variety 

Unstruc-

tured

(UN)

unst1 0.06 0.25 Deleted com5 0.59 0.77

unst2 0.67 0.82

Visualization(VI)

visu1 0.71 0.84

unst3 0.69 0.83 visu2 0.12 0.35 Deleted

unst4 0.58 0.76 visu3 0.15 0.39 Deleted

Flexibility

(FL)

flex1 0.21 0.46 Deleted visu4 0.58 0.76

flex2 0.63 0.79 visu5 0.65 0.81

flex3 0.50 0.71 visu6 0.76 0.87

flex4 0.58 0.76

Situation Awareness

(SA)

awa1 0.52 0.72

flex5 0.54 0.73 awa2 0.63 0.79

Variety

(VA)

var1 0.37 0.61 Deleted awa3 0.60 0.78

var2 0.52 0.72 awa4 0.66 0.81

var3 0.54 0.74 awa5 0.41 0.64 Deleted

var4 0.62 0.79 awa6 0.39 0.63 Deleted

var5 0.42 0.65 Deleted

Disaster Response 

Decision-Making

(DRDM)

dera1 0.67 0.82

Velocity 

Real-

Time

(RT)

real1 0.62 0.79 dera2 0.62 0.79

real2 0.54 0.73 dera3 0.67 0.82

real3 0.37 0.61 Deleted dera4 0.56 0.75

real4 0.67 0.82 dera5 0.007 0.08 Deleted

<Table 5> Results of Factor Analysis

4.2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분석은 측정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

matory Factor Analysis)이 있다. 본 연구는 확

인적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집중타당성(Con-

vergent Validity), 내적일관성(Internal Con-

sistenc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을 검증하였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은 <Table 5>와 같이, 

측정 항목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1)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 

R² > 0.49)과 (2) 표준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s : FL > 0.7)을 통하여 13개 관

측변수를 제거하였다.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은 (1)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잠재변수에 대한 신뢰도 값을 산출

하고, (2) 개념신뢰도(CR : Construct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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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R²
loadi

ng

Cronbach’s 

Alpha
CR AVE

Correlation Matrix

AC EX UN FL VA RT AN CO VI SA DRM

Accumulation
(AC)

accum1 0.65 0.81

0.840 0.839 0.635 0.79accum2 0.63 0.79

accum4 0.62 0.79

Expandability
(EX)

expand2 0.63 0.79

0.837 0.840 0.637 0.05 0.79expand3 0.73 0.86

expand4 0.55 0.74

Unstructured
(UN)

unst2 0.67 0.82

0.837 0.846 0.646 0.78 0.12 0.80unst3 0.69 0.83

unst4 0.57 0.76

Flexibility
(FL)

flex2 0.65 0.80

0.840 0.836 0.560 0.61 -0.03 0.67 0.74
flex3 0.49 0.70

flex4 0.57 0.75

flex5 0.54 0.74

Variety
(VA)

var2 0.50 0.71

0.809 0.814 0.595 0.66 0.06 0.79 0.63 0.77var3 0.63 0.79

var4 0.65 0.81

Real-Time
(RT)

real1 0.61 0.78

0.820 0.824 0.611 0.66 0.04 0.78 0.62 0.77 0.78real2 0.51 0.72

real4 0.70 0.84

Analytical
(AN)

analy1 0.77 0.88

0.892 0.894 0.738 0.64 0.02 0.61 0.48 0.59 0.63 0.85analy2 0.59 0.76

analy3 0.85 0.92

Combination
(CO)

com1 0.61 0.78

0.867 0.865 0.616 0.63 0.16 0.63 0.52 0.66 0.59 0.55 0.78
com3 0.65 0.81

com4 0.61 0.78

com5 0.61 0.78

Visualization
(VI)

visu1 0.71 0.84

0.894 0.878 0.645 -0.02 -0.01 -0.02 0.03 0.01 0.00 -0.44 -0.08 0.80
visu4 0.54 0.73

visu5 0.63 0.79

visu6 0.82 0.90

Situation 
awareness

(SA)

awa1 0.54 0.71

0.860 0.862 0.610 0.59 0.15 0.57 0.50 0.43 0.63 0.59 0.55 0.02 0.78
awa2 0.69 0.86

awa3 0.62 0.79

awa4 0.57 0.59

Disaster 
Response 
Decision-
Making
(DRDM)

dera1 0.67 0.82

0.870 0.873 0.633 0.51 0.13 0.40 0.46 0.33 0.45 0.38 0.46 0.02 0.50 0.79
dera2 0.62 0.79

dera3 0.67 0.82

dera4 0.56 0.75

Diagonals represents the square root of AVE.

<Table 6>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3) 평균 분산추출값(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이용하여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

을 확인하였다. <Table 6>과 같이,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모두 0.8 이상으로 Nunnally 

(1994)가 제시한 기준 값을 만족시켰다[69]. 개념

신뢰도(CR > 0.7)와 평균 분산추출값(AVE > 

0.5) 역시 기준 값 이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응답자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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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Index

Recommended 

cut-off

value from literature

Scores

Absolute 

Fit 

Measures

X²/degrees of freedom(df) ≤2
**, ≤3* 1.57**

GFI(Goodness-of-Fit Index) ≥0.90**, ≥0.80* 0.86*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0.08* 0.045**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5* 0.042**

Incremental 

Fit 

Measures

NFI(Normed Fit Index) ≥0.90
** 0.96**

NNFI(Non-Normed Fit Index) ≥0.90** 0.98**

CFI(Comparative Fit Index) ≥0.90** 0.98**

Parsimonious 

Fit 

Measures

AGFI(Adjusted Goodness-of-Fit-Index) ≥0.90
**, ≥0.80* 0.83*

PGFI(Parsimonious Goodness-of-Fit-Index) The higher, the better 0.72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The higher, the better 0.84

Acceptability : 
**
acceptable, 

*
marginal.

<Table 7> Overall Model Fit Indices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은 구성개념간의 상

관관계를 보여주는 계수의 95% 신뢰구간에 

1.0이 포함되지 않았고 상관계수(r) 값이 0.8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의 값이 적어도 0.7 이

상이고(즉 평균분산추출의 값이 0.5 이상), 각 

대각선에 있는 제곱근의 값( )이 잠재

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을 상회하므로 구성개

념들 간의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을 확인하였다[3]. 

4.3 구조모형 분석

4.3.1 구조모형의 적합성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이론 모형과 실제 공

분산 사이의 일치성(Consistency) 정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Table 7>과 같이 절대적합

지수(Absolute Fit Measures),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t Measures), 간명부합지수

(Parsimonious Fit Measures)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성(n =

320, X² = 975.83 df = 620 X²/df = 1.57, CFI =

0.86, RMR = 0.045, RMSEA = 0.042)으로 전

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3.2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잠재변수 간의 인

과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로써 <Figure 2>와 

같다. 

첫째, “빅데이터 속성과 상황인식”의 인과

관계를 분석 한 결과, 규모가 가지는 누적성 

0.15(|t| = 1.89, p < 0.1)과 확장성 0.12(|t| = 2.30, 

p < 0.05)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다양성

이 가지는 속성으로는 비정형성 0.01(|t| = 0.05, 

p < 0.1)를 제외하고 다양성 -0.42(|t| = 3.44, p

< 0.01)과 유연성 0.14(|t| = 2.00, p < 0.0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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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Making
Attribute of BigData

Accumulation
(AC)

Expandability
(EX)

Real-Time
(RT)

Unstructured
(UN)

Flexibility
(FL)

Analytical
(AN)

Combination
(CO)

Disaster Response
Decision-Making

(DRDM)

0.15*(|t|=1.89)

0.12**(|t|=2.30)

0.37***(|t|=3.94)

0.15***(|t|=3.11)

0.64*** 
(|t|=8.11)

Variety
(VA)

0.19*** (|t|=2.72)

Δχ2=6.34

Visualization
(VI)

Volume

Variety

Velocity

Complexity

Situation 
Awareness

(SA)

*a=0.10   |t|>1.64

**a=0.05   |t|>1.96

***a=0.01   |t|>2.58

0.01(|t|=0.05)

-0.42***(|t|=3.44)

0.14**(|t|=2.00)

<Figure 2> LISREL Structural Model Estimation Results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양성은 부(-)적

인 방향으로 나타나 모수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만 가설은 기각하였다. 속도가 가지는 

실시간성 0.37(|t| = 3.94, p < 0.1)은 유의하게 

나타났고, 복잡성의 분석성 0.15(|t| = 3.11, p

< 0.1)과 융합성 0.19(|t| = 2.72, p < 0.05)도 모

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다양성(H1_3)과 비정형성(H1_4)을 제외한 

모든 경로의 가설을 채택하였다. 

둘째, “상황인식과 재난대응 활동의 신속

한 의사결정”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0.64(|t| = 8.11, p < 0.01)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각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은 자

유 모형과 등가제약 모형의 X² 차이가 3.84(자

유도가 1일 경우 임계값)보다 큰 ΔX²(시각화 

작용이 큰 그룹의 High_X² 값에서 시각화 작용

이 작은 그룹의 Low_X² 값을 뺀 수치) 값을 

가지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6].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를 중앙

값으로 상호작용이 큰 그룹과 낮은 그룹을 구

분하여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시각화 측정항목(v1, v4, v5, v6)에 대

한 중앙값은 3.75로써 중앙값에 해당하는 60명

을 제외하고, “1.25≦시각화 상호작용이 낮은 

그룹(N= 114)≦ 3.50”, “4.00≦시각화 상호작

용이 높은 그룹(N= 146)≦5.00”로 구분되었다. 

시각화가 가지는 “상황인식과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 간 자유 모형과 등가제약 모형의 X² 

차이는 6.34(ΔX² = 6.34, 시각화 작용 큰 그룹 

High_X²=1313.66, 시각화 작용 작은 그룹 Low_X² 

= 1307.32)로 조절효과(ΔX² = 6.34)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경로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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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Description
Path 

coefficient
t-Value Results

Attribute of Big Data

→ Situation awareness

H-1-1 Accumulation → Situation awareness 0.15 1.89 Supported

H-1-2 Expandability → Situation awareness 0.12 2.30 Supported

H-1-3 Variety→Situation awareness 0.14 2.00
Not 

supported

H-1-4 Unstructured→Situation awareness -0.42 3.44
Not 

supported

H-1-5 Flexibility→Situation awareness 0.01 0.05 supported

H-1-6 Real-time → Situation awareness 0.37 3.94 Supported

H-1-7 Analytical → Situation awareness 0.15 3.11 Supported

H-1-8 Combination → Situation awareness 0.19 2.72 Supported

Situation awareness→ 

Disaster Response 

Decision-Making

H2
Situation awareness →

Disaster Response Decision-Making
0.64 8.11 Supported

Moderating effect of 

Visualization 
H3

Visualize a High-Interaction 

X²  =1313.66
Δχ2 = 6.34 Supported

Visualize a Low-Interaction

X² = 1307.32

<Table 8> Summary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5. 결  론

재난의 피해 규모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 담당자는 사전에 위험 징후에 대한 

빠른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빠른 상황인식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

원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빅데이터가 가지는 속성이 재난관리 담당자 

상황인식을 통한 신속한 대응활동의 의사결

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시각화가 어떠한 역

할을 수행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빅데이

터가 가지는 속성”은 다음과 같다. 

빅데이터의 “규모(Volume)”가 가지는 속

성으로는 “누적성”과 “확장성”이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보였다. 재난은 갑

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

전부터 오랜 시간동안 누적된 위험요인이 특

정 시점에 표출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재난관

리에 필요한 데이터 역시 과거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축적․누적되어 만들어진 이력 데

이터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은 점점 다양해지고 과거에는 발생하

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요인이 재난으로 발생

함에 따라서 현재, 재난관리 유관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내부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외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실시간 새롭게 생성되는 외부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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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의 “다양성(Variety)”이 가지는 속

성으로는 “유연성”, “다양성”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 값을 보였으나, “다양성”은 부(-)적

인 방향으로 나타남에 따라 “비정형성”과 함께 

가설을 기각하였다. 유연성이 높은 정보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다양한 전략 구현과 함께 신속

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74]. 재

난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대응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정보기술 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성은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여러 종류의 데이터는 상황관

리자의 정보처리 역량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

키고, 해석의 오류까지 유발시켜 빠른 상황인

식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54, 80].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빅데이터가 가지는 다양

성은 여러 채널과 주체로부터 생성된 데이터

는 다양한 해석의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담당자의 혼란을 야기해 위험에 대한 상황 

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담당자의 상황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

집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양성이 낮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만 선별하여 보여줄 필요한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비정형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소방방재청은 비정형 데이터 분

석을 통하여 재난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재난전조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으

며, 그에 따른 성과도 학문적으로 밝혀지고 

있다[11].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정형성

은 재난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사료된다. 

(1) 비정형 데이터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추상적이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29]. 구체적이지 않고, 다양한 해석은 상황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해석의 오류)까지 유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인식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8]. (2) 비정형 데이터의 특

징으로 개발한 지표가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비정형 데이터 자체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통하여 나

타내는 의미가 재난관리 담당자의 상황인식

에 영향을 미친것이다.  

빅데이터의 “속도(Velocity)”가 가지는 속성

으로 “실시간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

과 값을 보였다. 재난대응은 신속성을 바탕으

로 둔 업무이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가 실시

간으로 반영되어 담당자로 하여금 재난의 위

험 징후 그리고 이상 신호를 사전에 빠르게 인

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의 “복잡성(Complexity)”이 가지

는 속성으로는 “융합성”과 “분석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보였다. 사회 

구조가 고도화 될수록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

면, 위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언제‧어떤 식

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복잡성이 증가한다. 담

당자는 이러한 불확실하고 복합화 되는 위험

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여러 분야의 상관관계, 인과관계에 의한 

데이터 융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는 통계, 시뮬레이션 

등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미래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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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

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난관리 담당자는 사전에 재난발생 위험에 

대한 징후를 포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상황인식과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

정 간에는 매우 높은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부처 및 지자체 재난상황실

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는 주로 정보처리를 통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보처리에 의한 빠

른 상황인식은 신속한 대응 업무 수행에 필

요한 근거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신속한 의

사결정을 통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상황인

식이 중요한 것이다. 

셋째, 시각화를 통한 상황인식과 재난대응 

활동의 신속한 의사결정 간에는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환경이 점점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 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담당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대량의 복잡한 데이터

는 재난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어

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각

화를 통하여 더욱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재난의 신속

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빠른 상황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

하여 향후 구축될 빅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대규모 데이터 측면에서는 현시점

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되는 데이터와 외부로 확장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지

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며 실시

간 데이터 수집, 분석, 처리하기 위한 융합과 

분석 기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황실 근무자의 인식, 인지 능력을 배가하

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환경에 따라서 기술이 가지는 속성이 달라

지기 때문에 조직은 환경에 따라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 빅데이터의 속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재난관리라는 상황에 적용하여 영향 요인을 

도출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재난

관리와 같은 업무 특성을 가진 분야에 적용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성과를 높이는데 시사

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빅데이터

와 관련된 연구는 사례 중심의 학술연구로 

그 가치가 입증되고 있을 뿐 기술이 가지는 

특성, 속성, 성과 등을 측정한 실증연구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헌에 나타난 빅데

이터 구성요소의 속성을 도출하고 측정항목

을 개발한 본 연구는 초기연구로써 향후 연

구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빅데이터가 가지는 본질적 

속성만을 분석한 것으로 그 외에 빅데이터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매

개변수로 설정된 “상황인식”을 Endsley(1995)

의 3단계(인지-이해-예측)로 구분하고, 종속변

수로 설정된 “재난대응 활동의 의사결정”을 단

계별 대응 업무로 구분하여 각 영향관계에 관

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함으로써 실무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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